
닛신보 - 형태안정성 면셔츠감의 혁신에 성공 

 

닛신보의 상품개발센터 소장은 그 동안 액체 암모니아 처리에 의한 형태

안정가공으로 이 셔츠감 분야를 리드해 왔지만, 이것도 더 이상 시장을 리드

하기 어려운 시점이 머지 않아 다가오리라 예견하고, 2001년에 개발센터의 

가공기술담당 수석 연구원에게 “순면 셔츠감의 형태안정성을 판이하게 향상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말하기는 쉽지만, 10년 전부터 세계 최대의 액체 암모니아 처리능력을 활

용한 “SSP(Super Soft Peach Phase)” 가공소재의 형태안정 성능을 끊임없이 개

선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또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담당 수석연구원은 갑자기 눈 앞이 깜깜해 지는 것을 느꼈다. 이를 

감지한 소장은 재차 “장벽을 극복하라”고 다그쳤다. 수석연구원은 곰곰이 검

토한 결과 “이제까지의 개선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완전히 기본부

터 철저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제일 먼저 액체 암모니아 처리로 형태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직물의 

조건을 따지기 위하여, 개발센터의 방직그룹에게 실의 원면, 꼬임수, 밀도, 

조직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킨 직물의 시직(試織)을 의뢰하였다. 또한 형태안정

가공용 수지도 조제를 변형시키며 가공제 메이커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수지를 만들었다. 또한 가공처리 조건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위하

여 새로운 수지가공기도 도입하였다. 이들 각 부서의 새로운 가공조건을 정

확하게 짜맞춤으로써, 아주 우수한 형태안정성 셔츠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

다. 

그런데 생산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니 뜻밖의 트러블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사용된 수지, 기계, 기술도 모두 새로운데, 이들 조건



에서의 여러 실패나 사고 등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모든 트러

블의 가능성을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방대한 양의 실험을 되풀이

하여 형태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가공조건을 과거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엄격

한 범위로 조정관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주야를 가리

지 않고 힘든 작업을 계속하며, 어느덧 1년 반이 지났다. 

2002년 가을, 드디어 셔츠감의 형태안정성이 월등히 좋아지자, 봉제품의 

퍼커링(puckering)이 문제가 되어 특수 봉제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침 봉

사 대신에 테이프(tape)로 봉제하는 기술의 특허를 받은 홍콩의 “탈 어패럴”

사와 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닛신보는 2003년 4월에, 이또추 상사 및 탈사와 공동으로 면 100%의 “노

아이론 셔츠 『논케어』”를 개발하였다고 업계에 공표하였다. 이 셔츠감이 

바로 상품개발센터의 연구원들이 칠전팔기의 고전 끝에 혁신에 성공한 소재

였다. 이 천의 형태안정성은 3.5급(5급 기준) 이상으로, 5번 세탁하여도 거의 

잔주름이 안 잡힐 정도로 좋다. 수석연구원은 원사나 제직, 직물조직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면 4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